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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드 서울, 제33회 졸업작품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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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금), 오후 1시 – 9시, 예약 없이 자유방문&자유관람 가능
◇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전공생 38명, 작품 405점 공개
◇ 서울-파리 왕복항공권 수상하는 대상 포함 총 14개 부문, 당일 시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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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션교육기관 에스모드 서울(교장: 홍인수)이 12월 1일 <제33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졸업작품 발표회는 에스모드 서울 패션디자인과정을 익힌 예비 졸업생들의 ‘개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로, 올해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전공생 총 38명이 디자인, 소재개발, 패턴제작, 봉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 405점이 공개된다. 
발표회는 ‘전시 형식’으로 운영된다. 개별 부스에서 학생 디자이너의 컬렉션과 컬렉션의 이해를 돕는 30초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에 앞선 11월 29일, 30일에는 패션 브랜드 실무자 및 패션계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다. 창의성, 테마 전개력, 소재와 컬러매치, 컬렉션의 일관성, 실물 완성도를 기준으로 각 전공별 졸업작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시 참가는 별도 예약 없이,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상식은 전시회가 열리는 1일 오후 4시, 에스모드 서울2층에서 진행된다. 서울-파리 왕복항공권을 부상으로 받는 심사위원 대상부터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는 총 14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스모드 서울은 3년 정규과정과 2년만에 졸업가능한 인텐시브 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졸업작품을 선보이는 3학년 학생들은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끝)
<에스모드 서울> 소개 
<에스모드 서울>은 세계적인 패션스쿨 <에스모드 파리>의 한국 분교로, 1989년 설립된 이래 올해 개교 34주년을 맞았다. <에스모드 파리>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패션디자인과 패턴디자인을 병행하여 가르치며, 3년 정규과정과 2년만에 졸업 가능한 인텐시브 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3학년에서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중 한 과정을 전공으로 정해 보다 깊이 있는 패션교육을 하고 있다. 
현장실무에 강한 패션 전문인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에스모드 서울은 2023년 2월까지, 총 이천삼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졸업생은 국내외 패션계 다방면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스모드 파리는 182년 역사와 12개국 18개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에스모드 분교간 교환학생 및 편입학을 시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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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션교육기관 에스모드 서울이 12월 1일 <제33회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보도자료 문의: 에스모드 서울 홍보실02-511-7471(내선101),  pr@esm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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